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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,“모빌리티 혁신이 탄소중립의 열쇠”

- 민주연, 28일(화) 현대차그룹 싱크탱크 HMG경영연구원 방문

- 송영길 당대표도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정책제언 청취 예정

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)이 미래·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

를 위해 28일(화),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.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

석하며, 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.

❍ HMG경영연구원은 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, 2020년 12월 글로벌

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. 김견 원장(부사장)이 간담회에 참석

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❍ 민주연구원과 HMG경영연구원간 청책 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

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

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 

활용할 예정이다.

❍ 노웅래 의원은 “기존의 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(탈 것) 산업으로 혁신이 동시 다발적

으로 진행 중이다”며, “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구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

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❍ 이어 노 의원은 “모빌리티 혁신이 곧 탄소중립의 열쇠나 다름없다”며, “조세지원 및 

규제개선에 대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

❍ 한편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과 경제분야 연구위원 등 5~6여명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

28일까지 SK경영경제연구소(소장 염용섭), LG경제연구원(원장 김영민), 삼성경제연구소(소

장 차문중), HMG경영연구원(원장 김견) 등 주요 기업 경제연구소를 차례로 찾아가 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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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, 차세대 배터리, 바이오, 모빌리티, 미래차 등 미래-전략산업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듣

기 위해 청책 간담회를 총 네 차례 진행한 바 있다. 끝.

 ※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책 간담회 현장의 언론인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, 이 점 

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※ 청책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는 행사 종료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.


